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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식품이 수입되었으며 총액은 735억 6,900만

달러로전년대비119억1,500만달러,약19.3%증가하였다.

중국의대세계수입은2017년기준1조7,900억달러로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전기기기,광물성연료,기계류가2008년부터순위변동없이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곡물류와향류및화장품이라할수있다.

중국의대한국수입또한대세계수입과비슷한양상으로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분야는 전기기기이며,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한품목은향류및화장품,유리제품,음료제품이라할수

있다.전반적으로중국의대세계및대한국수입에서화장품과

중국 수입식품 소비와 제주의 수출 전략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주민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은 약

38조 987억위안으로, 전년대비약 9% 증가하였다.1) 특히

중국의 수입 시장 규모와 관련하여 중국 국제상회연합과

阿里研究院이 발표한 ‘중국 수입 소비시장 연구보고

(中国进口消费市场研究报告)’에 따르면 수입 식품 구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품목의 다양화와 규모가

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2) 이는중국소비자들의건강식품,

유기농식품, 브랜드식품, 문화원소를담고있는식품등에

대한선호도 증가로인해수입식품의인지도와구매가매우

높게상승한다고볼수있다.3)

‘2019 중국 수입 식품 업종 보고(2019中国进口食品行业

报告)’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은 185개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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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2018년기준중국의대한국주요식품수입현황

자료: 중국해관총서, 연구자재정리

곡물, 곡분, 빵류 등의 음식료품, 음료 및 조제 식료품 등의

소비재수입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중국의 식품 수입과 관련하여 ‘2018년 중국 수입식품 업종

보고(2018年度中国进口食品行业报告)’에 따르면 2017년

중국수입식품상위국가는미국64억6,000만달러(16.5%),

호주55억달러(8.9%),뉴질랜드53억달러(8.7%),인도네시아

43억 9,000만 달러(7.1%), 프랑스 34억 달러(5.5%), 태국

31억1,000만달러(5.1%),캐나다28억6,000만달러(4.6%),

브라질 26억 9,000만 달러(4.3%), 베트남 23억 9,000만

달러(3.9%),말레이시아21억2,000만달러(3.5%)순으로1-

10위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의 핵심 이슈와

한국 정책에 대한

시사점

향후 효과적인 대중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품목 선정과 타깃지역 선정이라는
전략 방안모색이 필요하며, 또한 수출 기업 평가제를 통한 선별적인 지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 및상품과 지역 내대표 기업 육성 및발굴이 필요하다.

<그림1> 2017년기준중국수입식품상위국가

자료: 2018年度中国进口食品行业报告, 연구자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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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술하였듯이 제주의 대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액적으로 미미하며, 품목도 매우

제한적이라할수있다. 하지만향후내수시장의한계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대중 수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수출 품목에 대한 우선순위도출과

타깃지역선정을통해효과적인수출전략이필요한시점이라

할수있다.

제주의 대중 수출 품목 선정을 위해서 무역특화지수(TSI)와

시장 비교우위(MCA), 수출기여도를 활용하여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이를토대로2013-2018년기간 Z-SCORE를

계산후 4개지표(수출금액,기여도,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

우위지수)에 대한 1-4순위 가중치를 적용하여 5개 유형을

구분하여 주요 수출품목의 순위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기초

화장품,소주등증류주,기타혼합주스,감귤류과실,기타녹차

(미발효),기타조제식품류,기타어종,기타당류제품순으로

나타났다.또한도출된품목군에대해중국지역별실질소비,

실질소득,대한국수입액을1-3순위가중치를적용하여6개의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의 수출입 자료의 2018년 기준

대세계식품수입의경우과실·견과류수입규모가가장크며,

그다음으로 당류 및 설탕 과자류, 곡물·곡분, 낙농품·조란,

음료·주류, 기타의 조제 식료품, 채소·과실의 조제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국 수입의 경우 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의규모가가장크며,음료·주류,기타조제식료품,채소·

과실의조제품,당류설탕과자순으로나타나고있다.

제주의대세계수출은2018년기준1억8,234만달러로전년

대비17.4%증가하였다.이중아시아의수출금액이전년대비

12% 증가한 1억 4,503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홍콩, 중국, 대만 등

지역의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제주의대중수출은2013년469만달러에서2018년2,283만

달러로 연평균 36.2%씩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화장품, 커피·차, 어류및당류·설탕과자등은대중국수출이

증가하고있지만수출금액은매우미미한편이라할수있다.

북·중간.

<표1> 제주의주요국가별수출추이

(단위: 천달러, %)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1 홍콩 4,325 19,340 30,543 23,359 51,706 65,667 72.3

2 일본 58,218 45,225 37,089 42,761 36,954 34,323 -10.0

3 중국 4,876 5,725 7,437 16,651 17,308 22,835 36.2

4 미국 12,294 13,236 13,831 16,743 16,009 18,322 8.3

5 대만 2,691 2,930 3,885 3,752 9,673 8,798 26.7

6 독일 344 2,533 6,040 5,291 4,284 6,658 80.9

7 베트남 1,617 1,900 6,148 2,290 5,174 5,516 27.8

8 카타르 5 - - - 6 4,810 295.0

9 태국 1,338 1,904 3,574 2,907 2,138 2,527 13.6

10 이탈리아 22 58 90 125 129 1,568 134.7

전체 103,285 106,415 121,068 128,994 155,362 182,470 12.1

자료:한국무역협회,연구자재정리



COPYRIGHT ©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유형으로구분하여우선순위지역을도출하였으며,이와함께

6개 유형의 평균 순위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최종 순위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상하이(北京), 산둥(山东), 광둥(广东),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지역이 제주 주요 수출 8개 품목의

상위 지역이며, 공통적으로 상하이에서 높은 시장 우위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처와 제주

상품판매전시장이운영되고있어상하이를제주수출기지로

삼고 주변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기업들이 영세·중소

기업임을감안할때향후효과적인대중수출을위해서는수출

품목 선정과 타깃지역 선정이라는 전략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함께 행정적 차원에서도

효과적인수출지원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수출기업평가제를통한선별적인

지원이필요하며,또한성장잠재력을가진기업및상품과지역

내대표기업육성및발굴이필요하다.


